
1-10-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16:1-11 

본문: 마태복음 16:17-27 

제목: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언급된다. 스데반 

집사는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다(행 7:38). 물론 구약시대의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무리들(에클레시아)이란 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상징인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약속의 땅인 카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세상으로 부터 분리되어 

타국인이요 순례자처럼 살면서 하늘에 있는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벧전 1:1-2,2:11,히 

11:13).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그분 위에 세워진 지체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그의 형제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서 말씀하셨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마 

16:16)라는 신앙고백을 들으신 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만 

가능함을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중 하나인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3,5)고 말씀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자연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세련되었을지라도 영적인 

진리에는 눈이 멀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석은 활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두려워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계 1:17-18)고 선포하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를 빼았으셨다는 선포인 것이다. 사도 바울과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히 2:14-15)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일 

3:8) 

     그렇다!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같은 이방 죄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증거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주 예수 그리스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우리들)이 모두 한 분(하나님 아버지)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히 

2:11-12)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라.”(요 

20:17)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기 전에서 영적인 지옥 안에서 

살면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았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에 

의해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 두 사람이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다(마 18:19).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롬 8:1-2)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물리적으로는 

세상에 있지만 영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미 가진 자들인 것이다 

(고전 2:14-15).  진정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지옥의 문들이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또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마 

10:28)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벧전 

1:9). 이것 또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증거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후 13:5) 

 



 

 

1-10-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6:1-11 

Main scripture: Matthew 16:17-27 

Subject: Power given to the church 

     “Church” is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in the New 

Testament. Stephen described the congregation of Israel in 

the wilderness as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Act 

7:38)The church in the age of Old Testamen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New Testament. But both are 

in common as an Ecclesia that is called out of the world by 

God. The Israel was going forward to Canaan called out of 

Egypt that is the symbol of the world; and Christians is 

travelling to the New Jerusalem in heaven as strangers and 

pilgrims separated from the world when they received the 

remission of sins through the blood of Christ (1Pet 1:1-

2,2:11,Heb. 11:13) 

 

     Now the Lord Jesus is showing himself the Christ as the 

king of Israel; and he said that they that believe in him shall 

be the members built on him as well as the children of God 

and his brothers through his death and blood. He revealed 

himself after he heard the confession of faith,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Matt. 16:16) And 

he emphasizes that only the Father God in heaven gives 

understanding of Jesus as Christ. 

 

     Lord Jesus said unto Nicodemus, a religious leader of 

Pharisees,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5
Jesus answered,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John 

3:3, 5)  He clarified that no one can receive the Spirit of 

God to understand Jesus as the Lord unless he believes in 

Christ crucified on the cross. However a natural man may 

be capable, ethical and intellectual,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nor can enter into it, for he is blind 

spiritually. In other word he can attend worship service, but 

cannot be a member of church, the body of Christ. 

 

     Church was built on the Rock, the Lord Jesus Christ. 

Lord Jesus declared unto Apostle John: “Fear not;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he that lived, and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 evermore, Amen; and have 

the keys of hell and of death.”(Rev. 1:17-18) 

In other word, he took back all the power from the Devil 

that had the power of sin and death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to overcome death. Apostle Paul and 

John testified of the purpose that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clearly: 

 “ 
14

Forasmuch then as the children are partakers of 

flesh and blood,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him that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15

And deliver them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all their lifetime subject 

to bondage.”(Heb. 2:14-15) 
“8

He that committeth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sinneth from the beginning.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1John 3:8) 

     Yes! Whosoever believes in the Lord Jesus Christ 

through true repentance can be the member of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One that has life can be united with the 

Lord of life. Apostle Paul testified how he gave the Gentile 

sinners as us the grace to be called as his brothers without 

shame: 11
For both he that sanctifieth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y who are sanctified (us) are all of one 

(Father God): for which cause he is not ashamed to call 

them brethren, 12Saying, I will declare thy name unto 

my brethren, in the midst of the church will I sing 

praise unto thee.”(Heb. 2:11-12)  

     Lord Jesus said the same thing when he met with Mary, 

Magdalene,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I 

ascend un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John 20:17) 

 

     We were living in the spiritual hell as the slaves of death, 

before we were born again through salvation. But we were 

saved by the Lord to have eternal life when we believed in 

him that has the power of death and hell; and we became 

the members of his body. And if two of us shall agree on 

earth as touching any thing that they shall ask, it shall be 

done for us of 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Matt 18:19).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clearly: 

“1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Rom. 8:1-2) 

     Yes! Now we are in the body of Christ spiritually even 

though we are in the world physically. The natural men 

cannot understand the spiritual things nor discern them; 

rather they think the spiritual things as foolish ones. They 

that are in Chris already have the mind of Christ (1Cor. 

2:14-15). The gates of hell cannot overcome the members 

of church anymore. Jesus taught his disciples saying, “And 

fear not them which kill the body, but are not able to 

kill the soul: but rather fear him which is able to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Matt. 10:28) 

 

      We received the salvation of our souls through faith 

(1Pet 1:9). Only born-again believers can understand this. 

Are you born again? Apostle Paul encouraged the saints to 

test themselves saying,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prove your own selves. Know ye not 

your own selves, how that Jesus Christ is in you, except 

ye be reprobates?”(2Cor. 13:5) 


